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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음주, 건강 및 식습관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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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related to drinking, health, and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of temperance club. The survey was conducted on 97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temperance club.

Scores on 'daily amount of alcohol drinking(p<.05)' and ‘drinking expenditure(p<.05)' were significantly lower after temperance

club participation. Drinking knowledge(p<.05), and health-related factors including 'concerns about health(p<.05)’, 'health 

condition(p<.05)', and ‘times of exercise(p<.05)' were significantly higher after temperance club participation. Food habits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after temperance club participation(m=46.0 vs. m=48.8, p<.01). The scores on 'I have three meals a 

day(p<.01)', 'I don't eat junk foods often(p<.05)', and 'I don't eat out often(p<.05)' were significantly higher after temperance

club participation. Particiating in temperance club activities improved the factors related to drinking, health, and food habits.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vid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basic data for creating a healthy drink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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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생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

하여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섭취가 필

요하지만, 젊고 건강하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낮다(Kim, 2003; Won & Lee, 2019).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식품 선택에 있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결정적인 단계에 있

으나 시간과 규율에서 자유로워진 대학생들은 불규칙한 수업

시간, 불규칙한 식사, 가공식품 등의 편의식 증가, 외식과 야식 

증가, 과다한 음주 등으로 건강관련 문제점이 높아지게 된다

(Kim, Kim, & Jung, 2012; Lee & Lee, 2015; Won & Lee, 2019).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향락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무질

서한 음주 관련 식문화가 대학 내에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

고, 대학생에게 음주는 성인이 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통과

의례로 받아들이는 음주문화의 영향으로 알코올의 오남용은 

대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Kang, Choi, Yeo, Jung, & Kim, 2014; Kim, 2018). 각종 

사건, 사고를 초래하는 대학생들의 과음으로 인하여 다른 학

생들이 영향을 받는 상황 또한 심각한 단계이다(Wechsler, 

Lee, Gledhill-Hoyt, & Nelson, 2001). 대학생들이 음주를 하는 

이유는 친구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In(2011)의 연구를 볼 때, 침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이 접하기 쉽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음주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시기에 잘못 길들여진 음주습

관은 성인과 노인기로 어어져 건강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Won & Lee, 2019). 즉,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많은 질병

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알코올 중독자나 의존자가 되어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올바른 

음주문화 형성이 필요하다(Choi & Kim, 2012). 따라서 향후 

대학생들의 건강한 음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음주나 식생활 관련 연구(Choi & Kim, 2012; In, 2011; Kim 

2018; Kim, Jung et al., 2011; Kang et al., 2014; Lee, Cho, & 

Oh, 2012; Lee & Lee, 2015; Lee & Lee, 2017; Oh, 2011; Park 

& Hyun, 2009; Shin, Choi, Han, & Choi, 2012; Yeon, Hong, 

& Bae, 2012)들은 많이 실시되어 있다. 반면 음주예방관련 프

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웹기반 음주예방 교육(Jung, Jeon, Kim, 

Kim, & Lee, 2006), 웹기반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Kim, Jung, 

Park, & Lee, 2011), 대학생 절주교육 프로그램 개발(Kim, Kim, 

Lee, Kwon, & Cho, 2011), 그리고 절주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켰다는 연구(Kim & Jeong, 2012)등

이 있었을 뿐,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음주예방 프로그램이나 

절주동아리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대상 절주동아리 활동이 음주

관련요인과 건강관련요인 및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여, 대학생을 위한 절주관련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음주와 절주

음주(drinking)는 ‘알코올음료를 섭취하는 것’(Chae & Kim, 

2020), 한국건강증진개발원(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KHPI], 2020)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라 한다. 알코올을 과

도하게 지속적으로 또는 갑자기 많이 마시는 것은 소화기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급성 또는 만

성 알코올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Chae & Kim, 2020). 절주는 

국립어학원에서는 ‘술 마시는 양을 알맞게 줄이는 것’(National 

Institute the Korean Language, 2020),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

발원(KHPI, 2020)에서는 ‘술을 스스로 조절 가능한 사람이, 

마시는 양을 알맞게 줄이는 것’으로 음주로 인한 위험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양과 횟수를 줄여서 마시는 것이라 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PI, 2017)은 음주의 위험성을 낮추

고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으

로, 첫째.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둘째, 남에게 술을 강요하

지 않는다. 셋째, 원 샷을 하지 않는다. 넷째,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다섯째,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임신부⋅약 복용 중인 사람, 술 한잔에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

에 대해서는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 실천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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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와 건강

대학사회에서의 알코올 남용의 문제 중 가장 먼저 해결되

어야하는 것은 건강문제이다(Kim, Kim, et al., 2011). 대학생들

의 음주는 대부분 친교를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알코올에 

대한 자신의 소화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Son & Ko, 2011). 대학생 시기는 더 많은 건강위

험 행위에 노출되고, 자유롭게 생활함으로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위험 행위들이 습관화 되어 버리기 쉬운 

취약계층이다(An et al., 2017; Kim, Kim, & Hang, 2012; Yeon 

et al., 2012). 대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선택, 다양한 사회경험이

나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인간관계 형성 등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An 

et al., 2017; Lee & Lee, 2015). 대학생에게 음주는 성인이 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통과의례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의 영향으로,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로 인한 알코올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Joo, 2009; 

Kim, 2018). 이로 인해 학업 문제, 신체⋅정신건강 문제, 일상 

생할 부적응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폭력 등 무절제한 행동 

양상으로 불쾌한 경험, 교통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 사회적

인 문제로 이어져(Bewick et al., 2008)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Kim 2018).

2018년 국민건강통계(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P], 2019)에 의하면 2018년 19-29세 남자 음

주율은 는 63.5%로, 2017년 74.2%에 10.7% 감소하였으나, 여

자는 2018년 65.7%로 2017년 66.3%에 비해 0.6% 감소하였다. 

고위험음주율은 2018년 남자는 16.7%, 여자는 14.7%로, 이중 

남자는 2017년에 17.0%에 0.3% 감소하고, 여자는 3.8% 증가

하였다. Kang 외(2014)은 여학생의 경우 자주 마시기보다는 

가끔 마신다는 비율이 남학생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그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학생들의 문제음주 발생은 

사적인 모임, 대인관계 유지 등의 음주동기에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고, 생활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문제음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하였고(Kim, 2018), 

Oh(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여성

의 음주실태가 남성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

서 여성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서구화된 식생활 변화와 경제발전과 더불어 음

주소비인구 및 알코올의 소비량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건강문

제가 나타나고 있다(Kim, Kim, & Hang, 2012).

3. 식습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식생활과 운동으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형성

이 매우 중요하다(Kim, Kim et al., 2011; Shin et al., 2012). 

대학생은 식품 선택에 있어 책임져야 하는 결정적인 단계에 

있으나 불규칙한 수업시간, 불규칙한 식사, 편의식의 증가, 

외식과 야식 증가, 과다한 음주 등으로 식습관과 연계된 건강

관련 문제점이 많아지게 된다(Kim, Kim, & Jung, 2012; Lee 

& Lee, 2015; Won & Lee, 2019).

2018년 국민건강통계(KCDCP, 2019)에 의하면 식품군별 

섭취량은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의 섭취는 줄고 육류와 우유

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과일류 섭취량은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으며(’15년 92g → ’18년 129g) 19-29세 섭취

량은 연령군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절주동아리

대학생의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을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에서 2005년부터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절주동아리이다(The 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2020). 이 동아리는 학생들이 과도한 음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올바른 음주문화를 형성하고 널리 알리는 대학생들의 모임이

다. 음주로 인한 대학생들의 사망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자는 주장이 대학가에서 일

어나고 있다(Gyeongbuk Newspaper, 2018). 그 중 대표적인 것

이 절주 정신을 살리고 건전한 음주문화와 사회적 문화를 이

끌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대학 절주동아리이다(Kim, 

2010). 절주동아리의 목적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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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시키는데 있다. 이에 W시에 위치한 S대학교에서는 대한

보건협회의 후원을 받아 2013년부터 절주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활동내역은 음주와 식생활관련 교육, 음주고글 체험, 

무알콜칵테일 만들기, 캠페인, 퀴즈대회 등의 체험활동을 통

해 대학의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Lee 

& Lee, 2015).

Ⅲ. 연구내용 및 설계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절주동아리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W시에 위치한 S대학교의 절주동아리에 등록한 학생 대부

분은 식품영양조리과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기간은 

2016년 3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9 개월간이었고, 설문조

사는 절주동아리 활동 전 4월과 활동 후 11월에 실시하였다. 

절주동아리 활동은 1회의 절주교육과 2차례의 캠페인 참여로 

구성된다. 이 증 절주교육에 참석하고 1회 이상의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 진행과정,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다음 설

문에 서면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115명을 대상으로 절주동

아리 활동 전과 절주동아리 활동 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 회수된 설문지 108부 중에서 미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97부의 설문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절주동아리 교육내용과 방법

절주 교육의 내용은 알코올의 대사, 건전하게 음주 즐기는 

법 등 음주와 관련된 지식과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

으로 이루어졌으며, 5월에 실시하였다. 또한, 캠페인은 6월과 

9월에 2차례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절주 홍보, 절주 팔찌와 

노트 제공, 무알콜칵테일 시음, 음주고글 체험, 게임 등으로 

구성되었다. 절주교육은 식품영양조리과 기초영양학, 고급영

양학, 식사요법, 그리고 임상영양학 수업 중 알코올과 연계하

여 실시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지의 내용은 대학생의 음주와 관련된 선행연구(Song, 

2008; Choi & Kim, 2012; Kim, Kim, & Jung, 2012; Kim & 

Jeong, 2012; Lee & Lee, 2015)를 수정하여 일반적인 특성, 음주

관련 요인, 음주 지식, 음주 문제 행동, 건강관련 요인, 식습관

에 관한 문항을 확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10문항, 음주관련 

요인, 지식, 문제행동 문제 28문항, 건강관련문제 7문항, 그리

고 식습관 16문항, 총 6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주거상태, 종교, 가계소득, 음주 

시작 시기, 음주 동기, 그리고 질병 유무를 조사하였다. 본 

항목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0.92이었다.

음주관련요인에서는 알코올 함량에 따른 술 종류, 음주 횟

수, 음주량, 음주를 계속하는 이유, 음주지출 비용 등을 조사하

였다. 본 항목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0.89이었다.

음주지식(Oh, 2012)은 음주에 대한 일반상식, 숙취관련 효

능, 알코올 영양가치, 만성음주와 관련된 질병 관련된 13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답이면 1점, 오답은 0점으로 계산하여 

총 13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음주문제행동은 세계보건기구

에서 개발된 알코올장애확인검사(AUDIT)는 초기의 음주문

제에 유용한 검사이다(Choi & Kim, 2012). 알코올 의존관련 

3문항, 해로운 음주 3문항, 위험한 음주관련 부분 4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1-8까지는 5점 척도로 0에서 

4점, 문항 9, 10은 3점 척도로 각각 0, 2, 4점을 부여하였다. 

점수에 따라 0-7점이면 정상, 8-15점이면 문제 음주군, 16-19점

이면 고위험군, 그리고 20점이상이면 알코올 사용장애로 분류

한다. 본 항목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0.86이었다.

건강관련요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상태, 규칙적인 

운동여부, 운동 횟수, 운동시간, 수면시간, 그리고 흡연 빈도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0.89이었다.

식습관은 총 16문항으로 식사의 규칙성, 과식, 식사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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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articipants

Age(years) 19.8 ±1.61)

Gender
Male 38 (39.2)2)

Female 59 (60.8)

Type of residence

Home 61 (62.9)

Dormitories 9 (9.3)

Boarding oneself 22 (22.7)

Relatives 5 (5.2)

Religion

Christian 16 (16.5)

Catholicism 14 (14.4)

Buddhism 15 (15.5)

None 52 (53.6)

Economic value
(10,000won/month)

< 200 6 (6.2)

200-299 28 (25.8)

300-399 30 (30.9)

400-499 26 (26.8)

500 ≤ 12 (12.4)

Allowance
(10,000 won/month)

< 20 10 (10.3)

20~29 19 (19.6)

30~39 25 (25.8)

40~49 43 (44.3)

50 ≤ 6 (6.2)

Started drinking in.

Elementary school 4 (4.1)

Middle school 26 (26.8)

High school 31 (32.0)

College 36 (37.1)

Motives for drinking

Curiosity 8 (8.2)

Stress 3 (3.1)

Admonition 20 (20.6)

From necessity 66 (68.0)

Reasons of drinking

Habitually 16 (16.5)

Mental stability 21 (21.6)

Social relations 50 (51.5)

Etc 10 (10.3)

Presence of disease
Yes 8 (8.2)

No 89 (91.8)

1) Mean ± SD

2) 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N=97)

대한 식사습관 관련 4문항과 곡류, 채소, 육류, 우유, 과일 등 

식품군 관련 7문항, 음식의 간, 단 음식, 냉동 및 가공식품, 

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 관련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

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그리

고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0.85이었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본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2.0 for window) package를 이용한 통계처

리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 간은 백분율을 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음주관련 요인 그리고 건강관련 요인은 

chi-square로, 음주 지식, 음주 문제 행동, 그리고 식습관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5수준으

로 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

상자의 평균연령은 19.8세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학생 38명

(39.2%), 여학생 59명(60.8%)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거주 형태는 61명(62.9%)이 ‘자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300-399만원’이 42명(43.3%), 월평

균 사용 용돈은 ‘30-39만원 미만’이 30명(30.9%)으로 각각 가장 

높게 나왔다. 음주시작 시기는 ‘대학교’에서가 43명(44.3%), 음

주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는 ‘사교 필요성에 의해서’가 66명

(68.0%), 음주를 계속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가 50명(51.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질병 유무에 

대해서는 ‘질병 없음’이 89명(91.8%)로 나타났고, 질병이 있는 

경우는 고혈압 1명, 고지혈증 1명 위장관질환 6명으로 나타났

다. Yoon, Cho와 Choi(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문제

는 여자대학생보다 남자대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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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efore
1)

(%) After
2)

(%) x
2
 (p)

Frequency of

drinking alcohol

Never 22 (22.7)4) 26 (26.8)

4.039

(.289)

1-3times a month 28 (28.9) 32 (33.0)

Once a week 20 (20.6) 22 (22.7)

2-3times a week 21 (21.6) 17 (17.5)

More thqn 4times≤ a week 6 (6.2) 0 (0.0)

Types of
alcohol drinking

Beer 43 (44.3) 47 (48.5)
3.859
(.347)

Soju 35 (36.1) 35 (36.1)

Makgeolli, Liquorets, ets 19 (19.6) 15 (15.5)

Daily amount of
alcohol drinking

(Soju/bottle)

   < 1/2 50 (51.5) 62 (63.9)

7.817
(.043)

1/2 - 1 26 (26.8) 30 (30.9)

1 - 2 17 (17.5) 5 (5.2)

2 ≤ 4 (4.1) 0 (0.0)

Drinking

expenditure/month(won)

< 50,000 26 (26.8) 32 (33.0)

8.312

(.039)

50,000 - 100,000 22 (22.7) 39 (40.2)

100,000 - 150,000 30 (30.9) 17 (17.5)

150,000 ≤ 19 (19.6) 9 (9.3)

Perception of a

drinking culture

Positive 20 (20.6) 29 (29.9)
3.174

(.492)
Neutral 71 (73.2) 63 (64.9)

Negativer 6 (6.2) 5 (5.2)

1) Before particiation in temperance club

2) After particiation in temperance club

Table 2. Drinking-related factors of the students between before and after particiation in temperance club (N=97)

주거형태는 부모와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62.9%로 Kwak, 

Lee와 Kim(2011)의 서울지역 대학생의 70.6%보다는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지방대학의 특성상 자택거주보다는 자취나 하

숙, 기숙사 등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시작 시기는 대학교 때 시작한 학생이 37.1%로 Kim(2010)

의 31.7%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여학생이 60.8%로 남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음주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는 

‘사교적 필요성에 의해서’가 51.5%로 Kim & Jeong(2012)의 

59.5%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음주를 계속하는 이유는 ‘사회적

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가 높게 나타났는데, 원주지역 대학생

들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술이 필요하고 한 Oh(2012)의 

연구와 사람과의 친목도모 활동에 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학생의 음주를 익숙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한 

Kim & Jeong(201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대학생들의 사회관계 형성에 알코올 외의 다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음주관련요인

조사대상자의 음주관련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절주 동아리 활동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던 요인

은 한 번에 마시는 섭취량과 평균 지출비용이었다.

한 번에 마시는 알코올 섭취량은 절주동아리 활동 전에는 

‘소주 1/2이하’가 50명(51.5%), ‘소주 1/2-1병’이 26명(26.8%), 

‘소주 1병 이상’이 10명(21.62%)이고, 절주동아리 활동 후에는 

‘소주 1/2이하’가 62명(63.9%), ‘소주 1/2-1병’이 30명(30.9%), 

‘소주 1병 이상’이 5명(5.2%)으로 절주동아리 활동 후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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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an ± SD

Figure 2. Drinking problem of the students before 

and after particiation in temperance club

1) Mean ± SD

Figure 1. Drinking knowledge of the students before 

and after particiation in temperance club

섭취량이 유의적으로(p<.05)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음주지출 비용은 ‘50,000-100,000원’이 절주동아리 

활동 전 22명(22.7%), 활동 후 39명(40.2%)이고, ‘150,000원 이

상’이 절주동아리 활동 전 19명(19.6%), 활동 후 9명(9.3%)로 

절주동아리 활동 후 한 달 평균 음주지출 비용이 에 유의적으

로(p<.05) 적게 지출하고 있었다.

3. 음주 지식 및 음주 문제 행동

조사대상자의 음주 지식에 대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음주지식은 13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주동아리 활동 전 7.9±3.2

점에서 활동 후 9.7±2.9점으로, 활동 후에 유의적으로(p<.05) 

높아졌다. 이는 웹기반 음주예방 교육 적용 후(Jung et al., 2006), 

음주문제 예방프로그램 적용 후 음주지식이 높아졌다는 보고

(Kim, Jung, et al., 2011), 그리고 Kim & Jeong(2012)의 절주동

아리 활동이 대학생들의 음주 지식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동아리 활동 전후의 음주문제행동 변화는 

<Figure 2>와 같다. 절주동아리 활동 후 음주 문제 행동 점수는 

7.3점으로 Kim과 Jeong(2012)의 6.85점보다는 높게 나타났으

나. AUDIT(Choi & Kim, 2012)의 평가방법에 따르면 절주동아

리 활동 전에는 ‘문제음주율’에 속했지만, 활동 후에는 ‘정상’

에 속해있었다. 절주동아리 활동 후에 ‘정상’에 속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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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efore
1)

(%) After
2)

(%) x
2
 (p)

Concerns about health

Never 8 (8.2) 0 (0.0)

9.187
(.021)

Some 15 (15.5) 6 (6.2)

Usually 52 (53.6) 43 (44.3)

Much 18 (18.6) 37 (38.1)

Very much 4 (4.1) 11 (11.3)

Health condition

Very poor 2 (2.1) 0 (0.0)

8.415

(.035)

Poor 8 (8.2) 6 (6.2)

Usually 42 (43.3) 33 (34.0)

Good 28 (28.9) 41 (42.3)

Very good 17 (17.5) 17 (17.5)

Regular Exercise
Yes 64 (66.0) 73 (75.3) 3.484

(.452)No 33 (33.3) 24 (24.7)

Number of exercise(week)

  times<1 35 (36.1) 26 (26.8)

5.524
(.217)

1≤times≤2 36 (37.1) 33 (34.0)

3≤times≤4 22 (22.7) 30 (30.9)

5≤times 4 (4.1) 8 (8.2)

Times of exercise

hour<1/2 39 (40.2) 28 (28.9)

7.057
(.041)

1/2≤hour<1 37 (38.1) 50 (51.5)

1≤hour<2 17 (17.5) 13 (13.4)

2≤hour 4 (4.1) 6 (6.2)

Sleeping hours

hour<7 22 (22.7) 20 (20.6)
2.591
(.597)

7≤hour≤8 67 (69.1) 64 (66.0)

8<hour 8 (8.2) 13 (13.4)

Smoking(a day)

None 41 (42.3) 43 (44.3)

2.249

(.624)

pack≤1/2 13 (13.4) 17 (17.5)

1/2<pcck≤1 32 (33.0) 31 (32.0)

1<pack 11 (11.3) 6 (6.2)

1) Before particiation in temperance club

2) After particiation in temperance club

3) *p<.05

Table 3. Health-related factors of the students before and after particiation in temperance club (N=97)

은 절주동아리 활동이 음주 문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웹기반 음주예방 교육 적용 후 음주태도 

점수가 높아졌다는 보고(Jung et al., 2006)와 대학생 절주교육 

프로그램이 음주행동, 알코올관련지식, 금주상황태도, 음주

상황정의, 교내알코올 정책지지도, 음주이유, 음주기대와 주

관적 폭음비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보고(Kim, kim, et al., 

2011) 내용을 본 연구에서도 음주지식을 높이고, 음주문제행

동 변화에 대한 상승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건강관련요인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절주 동아리 활동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던 요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상태 그리고 운동시간이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많다’와 ‘많다’가 절주동아리 

활동 후 유의적으로(p<.05)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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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efore
1)

After
2)

t (p)

I have three meals a day 2.9±1.03) 3.5±1.1 9.147(.008)

I have meals on time 2.8±0.9 2.9±1.1 1.075(.611)

It takes enough time to have a meal 3.4±1.1 3.2±1.0 2.845(.395)

I don't eat too much 2.8±0.9 2.9±0.9 1.115(.324)

I take grains every meal 3.2±1.0 3.3±1.1 1.152(.321)

I take meat every meal 2.9±1.3 3.1±0.9 1.317(.212)

I take vegetables other than kimchi every meal 3.2±1.4 3.3±1.0 1.415(.294)

I have food cooked with oil every meal 2.8±0.8 2.9±0.8 1.381(.251)

I drink milk every day 2.5±1.3 2.8±1.0 3.843(.094)

I have fruits every day 2.7±0.9 2.9±1.3 1.474(.209)

I take in a variety of food categories 2.8±0.9 2.9±0.7 1.125(.341)

I don't eat junk foods often 2.7±1.1 3.1±0.8 5.051(.045)

I don't eat sweet food often 3.0±1.0 3.0±0.7 0.341(.787)

I don't eat salty food 2.8±1.0 2.9±0.9 1.155(.304)

I don't eat animal fat often 2.8±0.9 3.0±0.9 1.353(.211)

I don't eat out often 2.7±1.2 3.2±1.2 5.618(.041)

Sum of food habits 46.0±16.8 48.8±15.1 24.927(.007)

1) Before particiation in temperance club

2) After particiation in temperance club

3) Mean ± SD

Table 4. Food habits factors of the students before and after particiation in temperance club (N=97)

좋다’와 ‘좋다’가 절주동아리 활동 후 유의적으로(p<.05) 높게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절주동아리 활동 전 64명

(66.07%), 활동 후 73명(75.3%)로 나타났고, 운동 횟수는 ‘주 

1-2회 이상’이 절주동아리 활동 전 62명(63.9%), 활동 후 71명

(73.1%)로 나타났으며, 운동시간은 ‘30-60분미만’이 절주동아

리 활동 전 37명(38.1%), 활동 후 50명(51.5%)로 활동 후 유의

적으로(p<.05) 높게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7시간 이상’이 절

주동아리 활동 전 75명(77.3%), 절주동아리 활동 후 77명

(79.4%)로 나타났고, 흡연에서는 ‘금연’이 절주동아리 활동 전 

41명(42.3%), 활동 후 43명(44.3%)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원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의(Lee & 

Lee, 2015) 28.0%보다는 절주동아리 활동 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절주동아리 회원 다수가 식품영양관련학과 학생이라는 

부분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시

기는 자유롭게 생활함으로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위험 행위들이 습관화 되어 버리기 쉬운 취약계층(An et 

al., 2017; Kim et al., 2012; Yeon et al., 2012)인데, Kang 외

(2014)는 대학생의 문제음주 습관은 체계적인 절주교육을 통

하여 효과적으로 수정,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절주동아리 활동 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대학에서 절주동아리, 

건강관련프로그램, 또는 다양한 건강관련 활동과 연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5.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식

습관 중, ‘식습관 합계점수’, ‘하루에 세끼를 식사한다’, ‘정크

푸드를 자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외식을 자주하지 않는다’ 

항목에서 절주동아리 활동 전과 활동 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식습관에 대한 합계점수는 절주동아리 활동 전 46.0±16.8

점, 활동 후 48.8±15.1점으로 활동 후 유의적(p<.01)으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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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하루에 세끼 모두 식사를 한

다’(p<.01), ‘정크 푸드를 자주먹지 않는다’(p<.05), 그리고 ‘외

식을 자주하지 않는다’(p<.05)에서 절주동아리 활동 후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원주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고(Lee 

& Lee, 2015)의 남학생들은 하루 세끼 모두 식사, 아침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의 빈도가 더 높았고, 여학생들 정크 

푸드, 단 음식 그리고 외식의 섭취빈도가 더 높다는 내용과는 

일부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절주동아리 활동 후 식습관 

점수의 증가는 회원 다수가 식품영양관련학과 학생인점과 절

주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년 최소 2회 이상 절주관련 활동에 

참가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생의 불규칙한 식사, 편의식 증가, 외식과 야식 증가, 과다한 

음주 등으로 식습관과 연계된 건강관련 문제 문제점이 높아지

게 되고(Kim, Kim, & Jung, 2012; Lee & Lee, 2015; Won & 

Lee, 2019), 대학생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Kim, Kim, et al., 2011; Shin 

et al., 2012)되었는데, 절주동아리 활동 후 대학생의 식습관 

점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절주동아리 활동기간 중 음주, 

건강, 그리고 식습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캠페인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것과 식품영양조리과 영양학 수업 중 알코올과 

연계하려 주기적으로 교육과 연계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W시 S대학교 절주동아리에 참여한 9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음주관련 요인, 음주 지식, 

음주 문제 행동, 건강관련 요인, 그리고 식습관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은 평균연령은 19.8세로 나타났고, 성

별은 남학생 39.2%, 여학생 60.8%로 나타났다. 음주시작 시기

는 ‘대학교’, 음주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는 ‘사교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음주를 계속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음주관련 요인은 한 번에 마시는 알코올 섭취량

(p<.05)과 한 달 평균 음주지출 비용(p<.05)은 절주동아리 활동 

후에 유의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셋째, 음주지식은 절주동아리 활동 후 유의적으로(p<.05) 

높게 나타났고, 음주 문제 행동은 절주동아리 활동 전 11.9±6.5, 

절주동아리 활동 후 7.3±5.9로 나타났다.

넷째, 건강관련 요인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p<.05), 건

강상태(p<.05),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p<.05)에서 절주동아리 

활동 후에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식습관에 대한 합계점수는 절주동아리 활동 후 

48.8±15.1점으로 절주동아리 활동 후 유의적(p<.01)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하루에 세끼 모두 식사를 한

다’(p<.01), ‘정크 푸드를 자주먹지 않는다’(p<.05), 그리고 ‘외

식을 자주하지 않는다’(p<.05)에서 절주동아리 활동 후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절주동아리 활동 후 음주관련 요인, 음주 지식, 음주문제 

행동, 건강관련 요인, 그리고 식습관의 각각에서 점수가 상승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절주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이 대학

생의 음주, 건강 및 식습관에 관련된 건강한 음주문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대상자의 

규모가 작고, W 지역 대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주관련 프로

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학교에서 바람직한 음주와 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음주

교육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W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실시한 연구

이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을 대학 생활 중 알코올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아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건강한 음주문화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해 동아리와 연계하여 자발적

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들의 음주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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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심리적인 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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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절주동아리 활동 전⋅후 음주관련 요소, 건강관련 요소, 그리고 식습관을 조사하였다. 

절주동아리에 참여한 9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한 번에 마시는 알코올 섭취량(p<.05)과 한 

달 평균 음주지출 비용(p<.05)은 절주동아리 활동 전 절주동아리 활동 후에 유의적으로(p<.05) 낮게 나타났다. 음주 지식(p<.05), 

건강관련요소 중 ‘건강에 대한 관심도(p<.05)’와 ‘건강상태(p<.05)’ 그리고 ‘운동시간(p<.05)’는 절주동아리 활동 후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습관에 대한 합계 점수는 (46.0 대 48.8, p<.01) 절주동아리 활동 후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루에 세끼 

모두 식사를 한다’(p<.01), ‘정크 푸드를 자주먹지 않는다’, 그리고 ‘외식을 자주하지 않는다’(p<.05)로, 절주동아리 활동 후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절주동아리 활동 후 음주, 건강, 그리고 식습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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